
교환학생 수기 

2011년 2학기 동안 Canada Vancouver에 있는 Langara college에 교환 학생을 다녀온 

08학번 최상은입니다.  

교환학생을 가기 전 준비한 것 

TOEIC 시험도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문법을 공부하지만, 제대로 문법을 기억하지 못했습

니다.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만 집중해서 이거라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. 단어도 

잘 기억을 못 하는지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예문을 여러 개 찾아 복사해놓고 계속 

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. 대화를 할 때는 문법은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

에 작문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 

파견 전 학기에 전공 과목 중 ‘관광 가이드 영어’라는 것이 있는데, 교수님께서 발음 교정 

위주로 수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방학 동안 BBC Learning English 사이트에 

있는 발음 관련 영상을 보면서 확실한 발음 차이를 주지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. 그래서 한

국인 억양이 심하지 않고 발음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현지에서 영어

를 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오직 발음 때문이었습니다.  

현지에 파견 후 알아보기에는 불안해서 가기 전에 Vancouver의 대중 교통 시스템이나 

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. 블로그 검색 만으로도 많은 

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, 특히 ‘우벤유’ 카페에서 좋은 정보가 많았습니다. 비자 신용 카드만 

있으면 현금도 인출할 수 있고, 짧은 유학 기간이라면 이득인 임대 휴대폰도 그 카페를 통

해 빌렸습니다. 아주 싼 값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 

연수 동안 어떤 면에 집중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. 영어로 제대로 된 글을 쓰

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작문에 집중해서 더 나은 실력을 갖

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 외에도 이 곳 저 곳 여행을 다니면서 Canada의 문화를 느끼려는 

목표도 있었고, 공부만 하기보다 친구를 많이 사귀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.  

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

반 편성 시험과 같은 Placement test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게 되었는데 아

무것도 몰라도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.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준의 반에 들어가야 맞는

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, 저도 별다른 부담 없이 봤고,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부

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 

수업은 적으면 12명에서 많으면 18명 정도 학생이 한 반에서 자주 토론을 하는 식이었습

니다. 출석 점수나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 시험을 자주 보았는데 예고 없이 보는 경우도 있

고, 과제도 하루 하루 나오는지라 결석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유리했습니다. 큰 프로젝트는 

소설 분석, 포스터 그룹 과제, 에세이 작문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

간단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단지 영어로 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. 

수업하는 동안 문제 되는 부분을 담당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지적해주어서 얻은 것이 굉장히 

많았습니다.  



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면서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면이었습니다. 

처음 가고 한동안 제대로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,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같은 반 아이들

을 시작으로, 전혀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도 말을 걸면서 하나 둘씩 학교 밖에서 만나 

놀 수 있는 친구들을 늘려갔습니다.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왜 

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후회될 정도였습니다. 실패한 부분은, 그러다 오히려 현지에 거주하

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너무 친해져서 나중에는 너무 한국인들과 친해졌다는 것입니다. 영어

를 하는 시작이 줄어드는 건 문제였지만,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나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

영어로 정확하게 물어보기 힘들 경우는 큰 도움이었습니다.  

운이 좋아서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홈스테이 집으로 지정되었

습니다. 홈스테이를 한 경험이 오래된 가정인지라 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 그 쪽 가정에서도 

제가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었고 저도 안 좋은 이미지는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 

시작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데 나온 내용을 참고해 행동했습니다. 음식을 가리는 편도 

아니고, 욕실 문화와 같은 한국과 많이 다른 부분에 있어 하나씩 배워간다는 자세로 불평 

없이 이용하는 지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가끔 친구 집에서 자거나 1박 2일

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단순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연락만 하면 되고 굳이 무엇을 하

는지 조목조목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. 또한 영어를 공부

하는 데 있어 생기는 문제나, 은행이나 대중 교통 이용 등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물어

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. 과제를 하며 막히는 부분을 물어보면 문법 문제 등 세세

한 면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기 힘든 부분도 세심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 

 

다른 교환학생 학교에 비해 Langara college는 파견 기간이 약 한 학기 동안으로 굉장히 

짧아, 적응이 될만할 때 한국에 돌아와야만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. 제대로 못한 점도 많

고,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한 것도 많았습니다. 수기를 마감하는 지금은 다녀온 후 

약 한 달 넘게 지난 후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후회되는 

일이나 잘못한 일이 아무리 많았어도,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가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. 

요즘은 아무나 유학을 간다고 하지만 제겐 흔치 않았던 기회인 캐나다로의 유학은 제 인생

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. 한국에서도 영어를 

배울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, 한국에서만 공부 해도 충

분히 영어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굳이 외국어 때문이 아니라, 

인생 경험을 위해 해외를 향한 여행이나 유학 경험은 꼭 겪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. 가기 

전에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잘 세우고 꼭 달성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 


